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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비영리기관 보안 강화를 위해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 배정 발표  

  

증오 범죄에 맞서 지역사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362개 기관을 돕고 872개 

프로젝트를 북돋울 수 있는 주정부 보조금 4,300만 달러에 더해져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및 인권 부서(Division of Human Rights) 증오 범죄 사고 

보고를 손쉽게 하는 새로운 온라인 양식 추진, 공공 서비스 안내(Public Service 

Announcement) 협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시에 있는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에서 사상이나 신념, 활동을 이유로 증오 범죄 또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리기관들이 시설 

보안을 향상하도록 추가 2,500만 달러 기금의 사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이 

목적으로 주정부 기금을 받은 적이 없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기관들이 

잠재적인 증오 범죄 공격에 대비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비를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362개 비영리기관에게 지급된 금액이 오늘로써 거의 4,3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 범죄는 그 성격상, 우리 민주주의 가치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우리 사회의 중심 신조를 훼손할 것입니다. 이들 비영리기관들이 

이런 비겁한 폭력 행위에 맞서 스스로 보호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는 공공 안전을 계속 

최우선 순위로 삼습니다. 편견과 증오는 뉴욕주에서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 신념, 활동을 이유로 가혹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다 합쳐서, 주정부 기금은 뉴욕주 전역의 872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센터, 학교, 박물관, 데이 캠프 현장의 보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편견 및 증오 범죄 사건을 뉴욕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확장된 온라인 신고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신고 양식은 데이터 수집 능력을 개선하고 뉴욕주가 증오 및 차별 행위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발표는 뉴욕주 전반에서, 특히 많은 경우 유대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제도 출신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증오 및 편견 사건이 계속되면서 나온 것입니다. 뉴욕주에서 

http://www.ny.gov/hatehasnohome


경찰에 보고되는 증오 범죄 건수는 전체 범죄 건수의 극히 일부를 대표하는 반면,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가 속한 더욱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공포심을 불어넣으므로 중대한 

것입니다.  

  

올 가을, 형사사법제도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CJS)는 2,500만 

달러에 대한 제안서를 모집할 예정이며, 주 전역에서 약 500개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비영리기관들은 다른 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신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DCJS는 시설 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모든 대상 기관은 

신청서 3개, 최대 15만 달러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오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피해자 서비스 주 사무국(State Office of Victim Services)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212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상담, 민사 법률 지원, 안전 

계획 수립, 옹호, 비상 대피소, 교통편 등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정되고 발표된 4,300만 달러 기금은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집행합니다. 

약 3천만 달러는 증오 범죄에 대항한 지역사회 보안 강화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Program) 하의 60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약 

1,300만 달러는 비공립학교 및 데이 캠프 프로그램을 위한 증오 범죄에 대항한 지역사회 

보안 강화 프로그램 하의 264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2017년에 시작된, 증오 범죄에 대항한 지역사회 보안 강화 프로그램은 사상, 신념 또는 

활동으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영리 데이케어 센터, 커뮤니티 센터, 문화 

박물관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 이후, 500개 이상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주 기금에서 2,5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증오 또는 편견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뉴욕 주민은 신규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뉴욕주 증오범죄 테스크포스(New York State 

Hate Crimes Task Force)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제출된 신고 내용은 

뉴욕주 경찰과 뉴욕주 인권 부서가 모니터하여, 뉴욕주 인권법을 위반하는 차별 범죄 

또는 행위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후속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양식은 사건의 장소, 시간, 특성과 함께 의심되는 편견 동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이 양식을 사용하는 개인은 사건과 관련한 사진, 비디오, 또는 문서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증오범죄 테스크포스의 예전 양식은 각 

사건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새 양식은 테스크포스가 뉴욕주 

증오 및 편견 사건의 더욱 종합적인 상황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www.criminaljustice.ny.gov/
http://www.ovs.ny.gov/
http://www.ovs.ny.gov/
http://www.ny.gov/hatehasnohome
http://www.ny.gov/hatehasn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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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양식은 휴대 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영어, 그리고 최근 확장된 주 차원의 언어 

접근성 정책에 의해 아랍어, 벵갈어, 중국어, 아이티 크레올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디시어로 지원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고취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신념을 이유로 기관들을 계속하여 위협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비영리기관들이 시설을 강화하고 증오 범죄에 대항하여 방어할 수 있는 보안력을 

증강하도록 돕습니다."  

  

뉴욕주 Kevin P. Bruen 경찰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과 결부된 범죄와 차별은 

여기 뉴욕주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기금 지원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이념의 문제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는 누구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수사할 것임을 대중 여러분께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Liz Kruege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 시와 주, 나라 

전체에서 목격하는 증오 범죄의 불편한 증가는 다양성으로 엮인 우리 사회의 바로 그 

짜임 자체를 찢어 놓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은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비영리기관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 증가 

추세에 맞서는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Toby Ann Stavisk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종교 생활을 할 자유는 

우리 나라의 기초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 자유는 특히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가짜 

뉴스의 만연, 증오 범죄 및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증오의 위협에서 보호 받아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기금을 배정한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Nily Rozic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반유대주의의 꾸준한 증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오 추세가 되었으므로, 안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뉴욕주에서 증오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Hochul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 새로운 보안 기금 및 개선된 신고 양식은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은 증오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이 이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 UJA-연합(UJA-Federation of New York) CEO인 Eric S. Goldst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UJA-연합은 수천 곳의 유대인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박애주의만으로 현재의 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는 뉴욕주가 비영리기관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500만 달러 보조금 발표에 대해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모든 뉴욕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오소독스 유니온(Orthodox Union) 공보담당 상무인 Maury Litwac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오늘 조치는 뉴욕주 전역에서 증오와 투쟁하겠다는 굳고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뉴욕의 가정과 지역사회, 시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보안 기금과 추가 보조금 배정을 환영합니다."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Vincent LeVien 대외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는 모든 교구의 학교와 성당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이 기금 

지원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교구 학교와 성당이 안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신념을 

다하여 손을 맞잡고 굳게 섭니다."  

 

또한 인권 부서와 뉴욕주 경찰은 주정부기관 소셜미디어 플랫폼 몇 곳과 웹사이트에서 

진행될 새로운 공공 서비스 안내(new public service announcement)를 제작하기 위하여 

협력하였습니다.  

  

뉴욕 JCRC의 CEO인 Gideon Tayl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지역사회 관계 

위원회 뉴욕지부(Jewish Community Relations Council of New York)는 증오 범죄에 

대항한 지역사회 강화 보조금을 승인하기 위해 노력한 Kathy Hochul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2020년 봄에 신청서를 제출한 우수 기관 수백 곳이 보안 설비와 

설계, 훈련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업그레이드가 수많은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구다쓰 이스라엘 오브 아메리카(Agudath Israel of America)의 대정부 디렉터인 

Yeruchim Silber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구다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반유대주의와 모든 형태의 증오와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오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기금은 G-do의 도움으로, 위협받는 

시설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의 NY/NJ 지역 디렉터인 Scott 

Rich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대인 문화유산 박물관(Museum of Jewish 

Heritage)에서 Hochul 주지사 방문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비영리 기관 대상 증오 범죄를 예방하는 보안 기금 증대와 증오 범죄 신고 체계는 

뉴욕주가 범죄가 발을 디딜 곳이 없도록(#NoPlaceforHate) 보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희는 Hochul 주지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보안 사업에 협력하고 사건 

신고를 다루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 조상, 성별, 종교, 종교 행위,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피해자를 선택하여 특정 공격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인식 

또는 판단으로 인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때, 증오 범죄가 구성됩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 

개인의 집단, 공공 또는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69331e8-5908088a-0691c8dd-000babd9069e-52bc4a494c2102fd&q=1&e=8fd3709b-c630-4cf9-9d2f-3f17de823f14&u=https%3A%2F%2Fyoutu.be%2FzvSpIxLJpAg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69331e8-5908088a-0691c8dd-000babd9069e-52bc4a494c2102fd&q=1&e=8fd3709b-c630-4cf9-9d2f-3f17de823f14&u=https%3A%2F%2Fyoutu.be%2FzvSpIxLJpAg


뉴욕 인권법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별 금지법으로, 연령, 인종, 출신국,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또는 표현, 결혼 상태, 장애, 군복무 상태, 적법한 수입원, 기타 명시된 

범주에 근거하여 고용이나 주거, 공공 시설, 신용, 기타 권한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권법은 뉴욕주 인권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지난 해에 뉴욕과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출신 주민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 및 편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 최근 보고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4천 건의 사고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인권 부서가 주최한 가상 공청회에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뉴욕주 전역에 걸친 이러한 공격의 영향을 토론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서명된 2022 

제정 예산에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 출신에 대한 차별과 싸우는 지역사회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1-877-NO-HATE-NY 핫라인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뉴욕 주민이 증오 범죄 또는 

잠재적인 편견 공격을 인지한 경우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오 또는 차별 관련 

다른 문제를 신고하려면 여기에서뉴욕주 인권 부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

888-392-3644, 또는 81336으로 문자 HATE를 보내세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911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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